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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

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

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을 완수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논의를 진행 중임.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서울

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

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세종시에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모두 두어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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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

입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논의 중임. 그런데 「법원조직

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여, 대법관 증원 논의 및 대

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

음. 이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법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서울 서초동

기준으로 부지매입비 1조 800억 원 등 총 1조 4,695억 원이라는 천문

학적인 비용을 제시하였음. 세종특별자치시는 33만평의 가용부지가 남

아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500억으로 대법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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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에”를 “세종특별자치시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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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

별시에 둔다.

제12조(소재지) --------세종특

별자치시에-----.


